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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섬유제품 소비과정에서의 클레임사례와 시험방법(3)

     - 빛(빛과 땀의 복합) -

□ 빛(빛과 땀의 복합)에 의한 변색

 

 ◦소재

   - 빛에 의한 사고(사진 왼쪽)는 빛(특히 자외 영역)이 염료에 직접 작용하여 염료  

     가 분해되어 발생됨. 

  

   - 분해되기 쉽다고 하는 것은 주로 염료의 구조와 빛의 파장에 관계하고, 그 외  

     에 습도나 주변 분위기(존재하는 기체의 종류, 농도)도 영향을 미침. 

   - 또한, 일광견뢰도는 다른 견뢰도와는 달리 연한 색 쪽이 농색보다도 견뢰성이  

     낮은 경향을 보임. 일광견뢰도가 낮은 염료는 염료 부속별로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소재에 기인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 

     단, 일반적으로는 

  　 (1) 캐티온 염료, 함금속염료는 전반적으로 우수함.

　   (2) 천연염료는 전반적으로 일광견뢰도가 낮은 편이지만, 염료종에 따라 양호  

         한 것도 있으며, 매염을 하면 어느 정도 향상되지만, 실용상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음.

  　 (3) 고착처리를 하면, 일광견뢰도가 낮아지지만, 함동(含銅)고착제에 의하여 처  

         리한 것은 향상되는 염료종도 있음.

  

 ◦외관

 

   - 땀, 일광에 의한 사고는 땀에 의하여 탈금속이 생겨서 일광견뢰도가 저하되는  

     경우와 단순하게 습윤상태에 의하여 일광견뢰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음. 이  

     론적으로는 빛에 의한 견뢰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빛에 폭로되어 있는 부분만 퇴색하고, 주머니나 옷깃의 안쪽 등, 빛에 폭로되  

     지 않은 부분에는 퇴색이 보이지 않음. 또, 색상은 견뢰도가 낮은 염료로부터  



KOTITI Webzine  품질불량 원인해석 및 사례                Vol.13  No.1

KOTITI 연구개발본부 정보교육지원팀 2

     순차 파괴되어 가기 때문에 밝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임. 

  

   - 땀, 일광인 경우에는 제품의 안쪽보다도 겉쪽이 크다고 하는 점에서 땀에 의한  

     변색과 다른 경향을 보임. 

변색부

    

정상부 변색부

경계선

 ◦시험

   - 외관관찰에서 빛에 의한 변색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험  

     을 한다면 시접이라든가 만든 옷과 동일한 시험포로 일광시험을 함.

  

   - 땀, 일광에 의한 변색인 경우에는 KS 염색견뢰도시험에 규정되어 있으나, 재   

     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ATTS법(일본, 섬유제품기술연구회가 제안한 땀일광 복  

     합견뢰도 시험법)법이라든가 실제로 인체의 땀액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음.  

 

     


